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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베트남 후에(Hue) 외항(外港) 타잉하(Thanh Ha)에 대한 역사·지리·인류학적 조사
　근년 현지조사의 일반적 흐름은 조사지역의 언어구사 능력
이 어느 정도 전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필자
와 ICIS멤버인 베트남인 외에는 베트남어를 할 수 없어 그들
은 통역원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조사는 사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지만, ICIS 멤버는 국적(일본·중국·타이완·베트남)과 
전공분야(역사·지리·문화인류·고고·언어·사상 등)가 다양해 오
히려 멤버의 특색을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있다는 판단에 통역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물
론 이러한 접근방법은 《참여관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문
화적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필자의 
베트남 장기체류 경험으로 볼 때, 언어 구사 능력이 꼭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언
어·시간의 제한적인 조건 아래 어떠한 조사가 가능한지, 또는 
불가능한지를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였다.
　훵빙사는 17세기말 광남 응웬씨(廣南 阮氏)시대부터 응웬
　문화교섭학교육연구거점에서는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주변프로젝트” 의 일환으로서, 약 
한달 동안 (8월11일～9월14일) 베트남 후에 (Hue) 시 근교의 옛 항구 마을(훵빙사[社], Xa Huong 
Vinh)과 후에도성(Hue都城) 근교의 상업지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일정은 본 거점 박사
과정생 (RA) 의 현장조사 실습 (8월29일 ～ 9월 5일) 을 사이에 두고, 그 전후 기간에 각 촌락 전체 
호구에 대한 인터뷰조사와 청취조사를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년도 봄학기부터 노마 하루오 (野間 晴雄) 교수의 지도 아래 준비
수업이 실시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이를 바탕으로 문화교섭학연구를 수행할 때 알맞은 장소를 선
택, 현지조사를 실천함으로써 본 연구거점의 1차 자료수집과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ICIS주변프로젝트 
니시무라 마사나리
（西村 昌也 · 문화교섭학교육연구거점 조교）
왕조(阮王朝)기 때 수도였던 후에의 북쪽 근교에 있다. 이 지
역에는 타잉하(Thanh Ha;옛 명칭은 淸河), 밍훵(Minh 
Huong, 明香), 디아링(Dia Linh, 地靈), 바오빙(BaoVinh, 褒
榮) 등의 마을이 훵강 서쪽 강가를 따라 남북으로 분포하고 
있다.
　후에(Hue)는 원래 참계 민족의 거주지역이었는데, 킹족(京
族;베트남의 최대민족)의 남진으로 인해 베트남 봉건왕조의 
영역이 되었다. 16세기 문헌을 보면 이미 디아링이라는 마을 
이름이 보이는데, 17세기에는 중국의 복건(福建)등에서 중국
인들이 타잉하로 이주해와 천후궁(天后宮)과 관제묘(關帝廟)
현지 ( 조사 ) 로의 초대
─베트남 후에 교외의 옛 
　　　　　 항구마을 · 훵빙사 현지조사 소개
【밍훵(Minh Huong,明香) 천후궁(天后宮)의 문, 앞쪽에 보이는 
철제향로(鐵製香爐)는 건륭45년(乾隆45,1780) 제작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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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마을의 남북 경계에 짓는 등 明鄕(명조 멸망이후 중국계 
이민·정주자의 총칭)의 촌락인 밍훵을 형성, 후에의 무역항으
로서 번성하였다. 디아링의 관제묘 지구의 소규모 발굴조사
에서는 17세기 비젠(肥前)도자기와 중국 도자기들이 출토된 
바 있으며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다만 19세기 이후가 
되면서 타잉하·밍훵은 선착장 기능을 상실하여 무역항의 중
심이 바오빙으로 이동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사의 주 내용은 한문·프랑스어·베트남어로 된 문자자료의 
수집(문헌조사), 민가와 농지를 중심으로 한 토지이용 상황 파
악(지리적 조사), 그리고 마을사람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한 친
족관계·이주(移住)·신앙·생업 파악(민족학적 조사)이다.
　공동연구자가 되어준 후에대학 역사학부 멤버들과 현지 노
인들의 협조 덕분에 조사 자체는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었
다. 타잉하·바오빙에서의 제반자료의 수집은 딩(dinh[亭], 마
을의 종교시설)과 사원의 칙봉장(勅封狀), 족보, 묘지(墓誌)·
묘비(墓碑), 묘(廟)의 제문(祭文), 프랑스 통치시대의 지적부 
자료에 이르기까지 광범히 이루어졌다.
　현재의 촌락경관만 보더라도 촌락간 차이는 확연히 알 수 
있다. 먼저 밍훵의 가옥은 강가에 있고 중간에 사당을 끼면서 
강가를 향해 늘어서 있으며 집을 짓기 전에 충분한 기초공사
를 한 경우가 많다. 반면 인접지역인 타잉하에는 택지조성상
황이나 건물의 질이 밍훵보다 열악하고 마을을 떠난 세대수
가 상당히 많은 등 두 마을의 경제적 우열이 확인된다. 또한 
디아링의 경우, 벽돌·토기·나전 세공(螺鈿細工)·니장(泥匠)등 
수공업자가 많아 마을전체에서 활기를 느낄 수 있었다. 바오
빙은　전통고택을 통해 옛날 무역항 시절 이래로 내려온 상
업지역으로서의 흔적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거주민들의 생활에서도 이러한 촌락간의 차이가 의식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인식이 장벽이 될 경우도 있으나 통혼
(通婚)과 이주를 통해 해소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측면은 문화교섭의 사례로서 앞으로 고찰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번 여름에 이루어진 청취조사는 밍훵에 남아 있는 明鄕
人·바오빙과 디아링의 화교, 타잉하의 킹족을 주 대상으로 삼
았다. 밍훵과 킹족 중에는 족보를 간직해온 유서 깊은 집안이 
있으며 그 기록에는 300년 이상 소급되는 것도 있어 해당 문
중뿐만 아니라 지역사 구명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킹족은 타
잉호아(Thanh Hoa) 등 베트남 북부의 남단지역으로부터 선
조가 이주해 온 경우가 많다. 또 明鄕人과 화교는 정체성 의
식의 형성, 신앙·동향조직(華人會館) 참여 등에 대한 차이가 
있어 단순히 화인, 화인계 베트남인 등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한편 五行廟와 같이 현재 중국 본토에서도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전통신앙이 존재하고 있고 관제묘(關帝廟)등 
원래 중국계 주민의 사원이었던 것이 킹족의 사원으로 변용
되는 등, 중국과 비교해 볼 때 흥미로운 점이 많다.
　 후에 조사는 내년에도 계속되며, 종합적 현지조사 자체는 
본 거점의 교육·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이어
갈 예정이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꼭 본 거점에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란다. 인문사회학적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새로운 발
견이 있을 것이다. 
【딩(dinh[亭];마을의 종교시설)에서 의례를 행하는 노인】
【디아링(Dia Linh,地靈)의 딩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청취작업】
【밍훵의 명문 쩐씨(陳氏)출신으로
응웬(Nguyen) 왕조 관료였던 陳踐誠의 묘】
4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후에는 베트남 중남부 지방 유수
의 상업항구도시로서 번영하였다. 후에에 인접한 훵빙사(사
[社]는 베트남의 행정단위) 역시 역사가 깊은 지역으로 지
금까지 많은 학자들·역사가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특히 이곳
에는 민속문화와 역사유산 등이 많이 남아있어 사(社)의 특
징이라 할 수 있다.
　처음 훵빙사를 방문하였을 때 나는 빙펑(屛風)이라는 칸
막이벽에 매료되었다. 빙펑의 연원은 중국에서 찾을 수 있는
데, 훵빙사의 빙펑은 민가나 역사적 건축물 입구에 세워 두
는 것으로, 잡귀를 비롯한 여타의 불행으로부터 가족을 지켜
주는 것이라고 한다. 빙펑은 후에와 훵빙사, 특히 훵빙사에
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반면 베트남의 기타 지역에서는 찾아
보기 어렵다. 일본에서도 류큐(琉球:현 오키나와)사람들은 
이 벽에 대해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 류큐에서는 ‘힝풍’
이라 불리는 현관 밖에 세웠던 담은 벽돌이나 나무판으로 제
작된다. 훵빙사의 빙펑에 대한 비교대상이 될 흥미로운 현상
이다. 훵빙사에서는 민가의 빙펑이 일반적으로 단순하고 작
은 것에 비해, 마을 官吏의 집안 사당 앞에는 호화로운 빙펑
이 세워져 있다. 빙펑은 부와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기도 하
는 것이다. 내가 본 것 중 가장 호화로웠던 빙펑의 하나가 찌
에우선동(Trieu Son Dong)촌의 묘당(廟堂)에 있다. 이 묘
당은 포구와 시장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폭이 두껍고 화려
한 빙펑에는 용과 봉황, 그리고 산뜻한 색상의 꽃무늬로 장
식되어 있다. 
　‘암(am,庵)’ 역시 후에 민속문화의 상징으로서 훵빙사를 
찾는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훵빙사에서는 민가 문 옆에 
1～2개, 때로는 3
～4개 정도 ‘암’ 을 
세운다. ‘암’ 이란 
미혼으로 또는 어
려서 죽은 친척, 또
는 사고로 인해 집 
근처에서 갑작스런 
죽음을 당한 자들
을 모시는 조그만 
사당이다. 영혼을
‘암’ 에 모셔서 제
사를 지내면 그들
이 집에 들어와 가
족들의 생활을 방
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나
의 고향인 하노이에서도 ‘암’ 을 볼 수 있는데, 천지의 신들
과 ‘구천을 떠도는 귀신(homeless ghosts)’ 들을 제사지내
기 위해 지붕 위에 하나만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국내외 교역에서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중국 
상인들의 흔적이 훵빙사의 묘당을 비롯한 항구 여기저기에 
뚜렷이 남아 있는 점 또한 대단히 흥미롭다. 훵강 강가에 있
는 관제묘(關帝廟,Chua Ong)와 천후궁(天后宮, Chua Ba)
의 문은 앞의 선착장과 마주보듯 세워져 있다. 옛적에 하항
(河港)으로 번영하였던 역사의 흔적이다. 우리는 중국계의 
주요 건물들이 옛 하항에 대응하게끔 지어졌을 가능성을 상
정해 보았다. 후에시내에 있는 치란거리(후에의 유명한 차이
나타운)에 있는 한 중국계 회관을 찾아갔다. 주민의 말에 의
하면 회관에 대응하는 위치에 확실히 하항이 있었다는 것이
었다.
　알면 알수록 나는 이 지역에 매료되어 갔다. 이번 현지조
사는 내게 짧은 여행으로는 알 수 없는 베트남의 가치를 재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를 주었다.
베트남 후에(Hue) 외항(外港) 타잉하(Thanh Ha)에 대한 역사·지리·인류학적 조사
Nguyen Thi Ha Thanh
（문화교섭학 교육연구거점RA）
후에 (Hue)· 훵빙사 (Xa Huong Vinh) 
의 민속문화와 중국 문화
【찌에우선동 마을의 묘당에 있는 아름다운 빙펑】
【훵빙사의 일반가정에서 흔히 보이는 
‘암 (am, 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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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 미노루（佐藤 實·문화교섭학교육연구거점 특별연구원）
　여기에『신상전편(神相全編)』이라는　관상에 관한 책 두 종
류가 있다. 이 책은 송나라의 진희이(陳希夷, 보명은 진단[陳摶])
가 저술하고, 명나라 원충철(袁忠徹)이 교정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 진위 여부는 알 수 없다. 일본의 경우, 오래된 것으로 게이안4
년(慶安,1651)의 판각, 간행본이 남아 있는데,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대만 大孚書局이 영인한 『신상전편』과 일본의 후지와라 소
메이(藤原 相明)가 교정한 화각본(和刻本)『신상전편정의』이다.
　『신상전편』에서는 그림으로써 관상을 해설하는데 그 중 ‘위상
(威相:위엄이 있는 관상)’ 과 ‘악상(惡相:악인의 관상)’ 의 중국판
과 일본판을 비교해 보면, 왼쪽의 그림은 중국판이고 오른쪽은 
일본판이다. 우선 중국판을 보자. ‘위상’ 과 ‘악상’ 을 구별하기 
어려울 뿐더러 표정도 거의 차이가 없다. ‘악상’ 의 경우, 이마에 
3~4줄이 있는 주름살이 악상을 나타내는 걸까? 한편 ‘위상’ 이
란 매나 호랑이처럼 새나 다른 동물들이 두려워하는 관상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은 그러한 인상을 전혀 주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럼 
‘악상’ 쪽은 어떨까? ‘악상’ 이란 난폭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의 
관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것도 그림을 봐서는 알 수가 없다.
　한편 일본판은 일목요연하다. ‘위상’ 은 위엄이 있고 보는 사
람에게 경외로움을 품게 하는 눈과 포용력이 있으면서도 왠지 무
서워보이는 입가. 그리고 복장부터가 관복이니 위엄을 느낄 수밖
에 없다. 그럼 ‘악상’ 쪽은 어떠한가? 이쪽은 정말 나쁘게 생긴 얼
굴이다. 중국판처럼 주름이 이마에 있는 것보다 주름이 미간에 
있는 것이 악인(惡人)의 분위기가 풍긴다.
　위에서 비교한 그림뿐만 아니라 중국판은 전반적으로 그림이 
조잡하고 성의가 없어 보이는데 반해 일본판은 세밀하고 극화(劇
畫)적이며 박력이 넘친다. 후지와라 소메이는 「구판 그림은 좋지 
못해 이번에 개정하였다」고 한다. 말하자면 일본측이 중국측에 
개변(改變)을 요구한 셈이다.
　관상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일본판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이
다. 그러나 잠깐만, 혹시 일본판 그림은 실제로 위엄 있는 사람, 
또는 나쁜 놈을 그대로 모사한 게 아닐까? ‘위엄이 있어’ 보이고 
‘나빠’보인다 해서 그 사람이 ‘위상’ 또는 ‘악상’이라고 감정(鑑定)
해 버려도 되는 걸까? 그런 걸 감정(鑑定)이라 할 수 있을까?
　『신상전편』첫머리에 ‘신상십관(神相十觀:열개 관상법) ’ 이라
는 편(編)이 있는데 그 9번째 항목이 ‘목소리와 마음을 감정함’
이다.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생김새가 아니라 우선 마음을 보아라. 아무리 길상(吉相)이라 
해도 마음이 좋지 못하면 그 영향을 받아 관상이 엉망이 되고, 길
상이 아니라 해도 마음이 좋으면 관상이 좋아진다’ . 즉, ‘위상, 악
상을 그림으로 보여주되 이러한 표면적인 모습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얼굴을 보는 것이나 얼굴 자체에 얽매여서는 아니 될 것이
다’ . 중국측은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중국의 관상법에서는 얼굴의 각 부위가 다양한 사물에 비유된
다. 우선 코는 산에 비유하면 숭산(嵩山), 강에 비유하면 제수(濟
水), 별에 비유하면 토성 등등.
　수많은 사물에 비유되면서 점단(占斷)의 애매성(曖昧
性,ambiguity)은 증가하지만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점단
(占斷)이 더 풍부해진다. 아마도 중국판에서 대충 그린 것은 사실
적인 그림으로써 규범화해 버리면 그림에 맞지 않은 압도적 다수
의 관상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이러한 내용에 대
해 쓴 적이 있지만, 그 때 전혀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하고 싶다. 관상이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얼굴
을 되도록 한정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려는 행위’ 이다. 
마음을 볼 것인가, 생김새로 판단할 것인가?-관상을 통해본 문화교섭
6제2회ICIS 국제심포지엄 
문화교섭학의 구축Ⅰ
―《서학동점(西學東漸)》과 동아시아 근대학술의 형성―
　2008년10월24일(금）, 25일(토） 양일에 걸쳐, 
제2회ICIS 국제심포지엄 ‘문화교섭학의 구축Ⅰ-
《서학동점》과 동아시아 근대학술의 형성-’을 
개최하였다. 국내외 연구자들의 발표 요지는 다
음과 같다.
2008년10월24일(금）
기조강연
　‘동양사학’ 이라는 학문 영역이 세계 
최초로 성립된 곳은 일본이다. 동경제국
대학에서는 원래 ‘한학과(漢學科)’ 전공
과목 중 하나였던 ‘중국사’ 가 광범한 
동아시아권을 포괄한 ‘동양사’ 로서 정
립되어갔다. 동양사라는 틀을 처음 제창
한 나카 미치요(那珂 通世)는 청나라 문
인관료의 저작과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원나라 관련의 새로운 자료와 유럽 동양학자들의 업적을 알게 되
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몽골어의 음을 한자로 표기한 텍스트『元朝
秘史』의 일본어 역주본을 완성시켰다. 이러한 원나라 연구자들의 
일·중교류는 다이쇼(大正)시대·중화민국초기에도 지속적으로 이루
어졌으며, 1940년대 이후 유럽·북미지역의 원나라 연구자들 또한 
일본·중국 연구자들의 성과를 참고하였다. 원나라 역사 연구의 학
술적 기준은 바로 이와 같은 국제교류를 통해 형성되었던 것이다.
『元朝秘史』도래의 무렵
─일본 ‘동양사학’ 의 시작과 유럽동양학, 
청조 ‘변강사지학(邊疆史地學)’ 의 차이
나카미 타테오
（中見立夫·동경외국어대학 아시아-아프리카 언어문화연구소）
섹션 1 
‘서양에서 동양을 바라보는 시선’
내화(來華)예수회사(會士)와 초기 
유럽한학의 발흥
─보임(Boim)과 킬햐(Kircher)著『중국도설(圖說)』의 관계에 대하여
장 시핑
（張西平·베이징외국어대학 교수）
수회사가 소개한 중국의 전적(典籍)은 초기유럽 한학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술 
작업을 통해 예수회사가 동서문화교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밝혔다.
　라이든 대학의 일본학 및 중
국학에 대해 지볼트와 호프만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당
시 지볼트처럼 직접 현지까지 
갈 수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
다. 호프만은 지볼트가 일본에
서 수집한 자료를 읽기 위해 중
국어를 포함한 2가지 언어를 배
울 필요가 있었다. 라이든 대학의 사례를 통해 일본연구와 중
국연구가 상호보완관계를 형성하는 전통이 유럽에서 계승되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유럽에서는 일본학·중국학이 문
헌을 중심으로 해서 학문이 형성되었는데 반해 영미에서는 
현지조사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독일인 한학자들은 나치의 박
해를 피해 베이징에 모여들어 
베이징은 《독일한학》의 중심
지가 되었다. 독일인 한학자들
이 근대 과학적 방법을 통해 중
국 문헌을 새롭게 읽어나갔던 
반면, 중국인 학자들은 서양의 
학과분류법 등에 따라 고대 중
국학술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중국독일학회’ , ‘동방(東方)
연구소’ 등 《독일한학》의 발전에 기여한 여러 연구기구가 
소개되었다. 또 독일인 한학자들은 중국·독일에서 진행된 한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학서
인 『중국도설』의 분석을 통해, 저자 
킬햐와 명말에 내화한 예수회사 보임
과의 학술교류를 고찰하였다. 또 예
지볼트(Siebold), 호프만(Hoffmann)과 그 제자
─라이든(Leyden)에 있어서 동양학의 전통
W. J. Boot （라이든 [Leyden] 대학교수）
중화민국 시대 베이핑(北平)의 독일인 
중국학자(sinologist)
리 쉐타오（李 雪濤 · 베이징외국어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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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강연
동양의 식물을 찾아서
─식물원·식물채집자(plant hunter)· 
원예가(園藝家)로 보는 문화교섭학
섹션 2 
‘동아시아에서의《동양》인식’
옌푸（嚴復, 1851～1921）와 《과학》
션 궈웨이（沈國威·간사이대학ICIS사업추진담당자）
Time and the Paradox of the Orient
Stefan Tanaka（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이고 교수）
학연구성과를 서양언어로 세계에 소개하고, 중국인 학자들도
《독일한학》의 연구성과를 저작이나 학술잡지를 통해 소개
하였다.
　대항해시대 이후, 일부 유럽국가 
왕후·귀족들의 취미로서 유럽 외 
지역의 꽃들을 씨·구근·모종의 형
태로 본국으로 가져가는 습관이 널
리 보급되었는데 그 중심지는 영
국·네덜란드였다. 그 배경에는 약
초학이나 분류학의 발전이 있었다. 
스코틀랜드인Robert Fortune은 식물채집자(plant hunter)의 
대표적 인물로서 일본·중국 등지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었다. 
또 오키노에라부도(沖永良部島)와 같은 식물채집자에 의해 백
합구근 재배기술이 도입된 것을 계기로 구근수출의 거점이 형
성되어, 훗날에는 해외에서 수입한 구근을 이용하며 국내시장
용 꽃·구근의 산지가 된 예도 있다.
　일본사회가 근대적인 《시간》관념을 
받아들이면서　일본의 《동양》·동양사
는 어떻게 구축되었는가? 이노우에 테츠
지로(井上 哲次郎)는 《후진적 일본》이라
는 서양적관념에 대항하기 위해 ‘동양사
학’ 이라는 분야를 만들었다. 이노우에의 
동양사학은 시라토리 쿠라키치(白鳥 庫
吉), 나이토 코난(內藤 湖南) 등에 의해 계승되었으나 《동양》을 서양
보다 뒤진 지역으로 보는 《오리엔트》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쓰다 소우키치(津田 左右吉)는 《동양》이라는 개념이야말로 역사를 
고정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하였다. 쓰다는 논의 속에서 역사
　옌푸가 저술활동을 한 20여 년간은 
중국이 계통적으로 서양에서부터 자연
과학과 인문과학에 관한 지식을 흡수
하여 중국어의 근대화를 꾀한 시기이
다. 옌푸의 저작은 그러한 시대의 영향
을 강하게 받고 있었다. 보고자는 과학
에 대한 옌푸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정
리하였다. 첫째, 과학은 중국의 학문을 대신할 수 있는 학문체계
이다. 둘째, 진리구명이자 지적훈련의 도구(tool)이다. 셋째, 과학
적인 방법은 연역법이 아니라 귀납법에 입각한 가설증명이다. 넷
째, 과학의 성립기반은 학술용어이다. 다섯째, 서학(西學)과 중학
(中學)의 관련성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History)와 사학(history)을 구별하였다. 역사란 비 역사화되어 고정
화된 과거이다. 한편 사학은 그 다성성(多聲性,polyphony)이나 비 단
선적(non-linear)변화가 강조된다. 쓰다는 근대적인 《시간》개념 속
에서 《동양사》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청대이전 소위 중원왕조의 지배자들은 
국경선에 의해 내외를 명확히 구분하는 
강토·판도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현
재의 근대 국민국가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강토·판도개념은 청대를 시작으로 생성된 
개념이다. 여기서 내외적 요인을 구별하
여 생각해보면 우선 내적요인으로서는 
(1)캉시(康熙)～건륭(乾隆)기 화(華) ·이(夷)간의 교류가 양자의 경계
를 애매하게 만들어, 화이지별(華夷之別)이 점차 내부와 외부의 영역
구분으로 바뀐 것, (2)『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의 편찬사업 등을 통
해 강토·판도개념이 구현화된 것 등이 있고, 외적 요인으로서는 (1)네
르친스크조약(Treaty of Nerchinsk)·캬흐타조약(Treaty of Kyakhta)
의 영향 (2)예수회선교사 등에 의한 서양 지리지식의 전래와 수용 (3) 
청대중엽 이래의 변강사지학(邊疆史地學)의 발전 등이 있다. 이들을 
통해 근대국가로서의 중화민국을 만들어 내는 기반이 형성되었다.
청대의 강토（疆土）·판도관념의 변천에 
대하여
쩌우 이린（鄒逸麟·푸단[復旦]대학교수）
노마 하루오（野間 晴雄·간사이대학ICIS사업추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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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최되었다. 각각의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회 국제포럼 나이토 코난(內藤 湖南)에 대한 새로운 접근─문화교섭학의 관점에서
I C I S
　동아시아 근대학술 성립과정에서 
매우 긴밀한 학술교류가 여러 지역
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근대 학술
교류 사례를 살펴보는데 있어 나이
토 코난은  핵심인물이다. 지금까지 
간사이대학은 ‘나이토 문고’ 의 목
록 3종류를 공개하였다. 그러나 아
직 목록화되지 않은 미공개 자료가 
다량으로 남아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 서간(書簡)·자
필원고·필담기록을 들 수 있다. 이 중 서간에 대해서는 
현재 ‘디지털화 프로젝트’ 를 추진하여 자료를 정리하
고 있는 중이다. 이 작업을 통해 현상보전과 조사에 의
한 손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편지수
집을 통해 나이토 코난의 인적 네트워크를 파악할 수도 
있다.
기조강연
　1931년 동방문화연맹 발회식에서 이루어진 나이토 코난의 강
연록을 통해 그의 서양문명관의 한 단면이 논의되었다. 이 연맹은 
　나이토 코난의 생애를 통틀어 그
가 돈황유서(敦煌遺書)를 전문적으
로 다룬 논고를 볼 수 없다. 그러나 
돈황유서의 발견에 따른 일본 ‘돈황
학’ 의 발전과 융성에 기여한 인물은 
다름 아닌 바로 나이토였다. 본 강연
에서는 나이토가 돈황사본 수집에 
열정을 쏟았던 두 시기와 당시 상황
아시아 여러 민족의 상호이해와 공존공
영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친선단체로
서 특히 인도 등에 대한 문화사업에 관
심을 가지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그 배
경에는 당시의 수출처 다변화정책, 인
도·중근동(中近東)시장개척에 주목한 
오사카(大阪)재계·경제계의 존재, 또 시
미즈 긴조(淸水 銀藏)등 실리주의를 비
판하고 아시아의 이해와 융화를 토대로 한 통상무역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이토 코난은 이전부터 동양문화의 선진성을 
주장해 왔는데, 이때 아시아 여러 민족의 연대와 일중관계 호전에 
대한 전망을 담은 강연을 통해 연맹의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위상
을 확립해 갔다. 그의 강연 내용에는 영국의 인도지배의 부조리에 
대해 규탄하고 근대 정치·경제조직의 정체현상을 지적하는 등 영
미문화에 대한 비판, 근대사회 비판의 첨예화·정치화가 엿보인다. 
그는 아시아 전통문화에서 새 활로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나이토 문고(內藤文庫)자료의 
디지털화 작업과 일반공개에 대하여
후지타 타카오
（藤田 高夫 · ICIS 서브리더）
나이토 코난의 서양문명관
─동방문화연맹 발회식(東方文化聯盟發會式)강연을 중심으로 
타오 더민
（陶德民 ·간사이대학G-COE리더）
나이토 코난의 돈황(敦煌)
다카타 토키오
（高田 時雄 ·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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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토 코난 전집』 제14
권에는 이전의『전집』에 게
재되지 않았던 논문이 다수 
소개되고 있다. 이 논문들은 
왜 『전집』에 게재되지 않았
던 것일까? 그리고 왜 갑자기 
제14권에 게재된 것일까? 
『전집』에 게재되지 않았던 논문들은 발표 시기 면에서 볼 
때 초기에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학술적인 면에서
도 수준 낮은 문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학술잡지에 실린 논
문도 있어 수준 이하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자료들이 왜
『전집』에 수록되지 않았는가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특별강연
패널Ⅰ:코난의 학문 형성과 그 역사배경
　나이토 코난의 텍스트를 참조하면서 그의 학문적·사상적 
특징에 대해 설명하였다. 중국 사회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변화의 흐름을 주시한 나이토 코난의 자세는『당송변혁론(唐
宋變革論)』등으로 결실을 보았다. 또한 중국사는 전형적인 
세계사 발전과정을 보이고 있음에 주목하고, 코난은 중국사
를 세계인식의 한 수단으로 받아들였다. 서양학문의 기준틀
　나이토 코난의 ‘중국사 시대구분론’ 에 대
해 고찰하였다. 1872년 나카 미치타카(那珂 
通高)에 의해 역사교과서인 『사략(史略)』이 
편찬되었다. 『사략』은 황국(皇國)·지나(支那)·
서양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나(支
那)편은 일본의 전통적인 역사관을 계승하고 
있다. 나이토 코난은 에도(江戶)시대 한학인 
고학(古學)·고문사학(古文辭學)·청대고증학(淸代考證學)이 가진 실사구
시(實事求是)의 정신과 실증성·객관성의 전통을 평가하여 한학을 근대
사학에 계승시키는 한편 국학을 비판하였다. 나카 미치타카의 양자 나
카 미치요(那珂 通世)는 한학을 토대로 서양적 역사학의 방법 또한 습
득하여『지나(支那) 통사』를 저술하였다. 그러나 그 역시도 중국사의 
질적 발전도를 반영한 시대구분에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해 
나이토 코난은 발전이라는 관점에 입각한 시대구분을 제시하였으며, 이
때 중국사뿐만 아니라 일본사·서양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 상세히 소개되었다. 첫 번째 시기는 돈황유서 발견 소식이 
일본에 전해져 ‘돈황학’ 이 성립된 메이지(明治)시대 말기이
다. 당시 교토대학에 부임한 직후였던 나이토도 ‘돈황학 성
립’ 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리고 두번째 시기는 나이토가 정
년 퇴임을 눈앞에 둔 다이쇼(大正)시대 말기이다. 간사이대학 
소장 나이토 관계 서간 자료를 통해 영국·프랑스에서의 돈황
사본 조사과정이 소개되었다. 귀국 후 나이토는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로 대학강의에 이용하는 등 돈황사본은 나이
토의 학문에 확실히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체
계를 이루지 못했던 그의 돈황연구와 그의 자료학의 상관관
계에 대해서도 고찰되었다.
(frame of reference)을 맹신
하지 않고 본질파악을 목표로 
하는 코난의 학문태도는 당시의 
다른 학자들보다 월등히 높은 
차원에 있었다. 
　‘코난 사학’의 특징에 대해 대상론(對
象論)·사료론(史料論)·인식론·표현론을 
들어 그가 자신의 사고방식과 학문적 
기량을 어떻게 획득하였는가를 고찰하
였다. 코난사학을 규정하는 요소로는 
경세의식(經世意識), 대상을 객관적으
로 바라보는 ‘변화의 사상’ , 내면에서
부터 공감적·동정적으로 이해하려는 
나이토 코난의 사상적 차원
다니가와 미치오
（谷川 道雄 · 교토대학 명예교수）
코난(湖南)사학의 특징과 형성
다카기 사토미
（高木智見·야마구치[山口]대학 교수）
『나이토 코난(內藤 湖南)전집』 
미수록자료에 대해서
Josua A. Fogel
（요크대학 교수）
한학으로부터 동양사로
─일본 근대사학에 있어 나이토 코난의 위상
요시모리 켄스케
（葭森 健介·도쿠시마[德島]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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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시모리(葭森)선생은 코난의 근세론·
당송변혁(唐宋變革)론·동양사관이 동료
인 우치다(內田)와 하라(原)의 큰 영향을 
받은 한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 諭吉) 
등 문명개화파와의 대립이라는 이른바 
‘이중구조’ 를 통해 형성되었다는 점을 지
적하고 있어 흥미롭다. 코난의 ‘문화’ 개
념이 당시 ‘문명’ 의 중핵으로 간주되었던 ‘과학’ 개념을 어떻게 
포함시켰는지 궁금하다. 다카기(高木)선생은 발표에서 코난의 
학문적 수법을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으나 코난이 상징적
으로 그리는 ‘시대정신’ 의 단편은 각 시대의 ‘시대정신’ 일반과
는 일단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또 코난이 이문화를 이해하는 배
경에 자신이 패자(敗者)로서의 ‘역경성’ 이 있다는 지적은 흥미
롭지만 이 ‘역경성’ 이 지니는 보편성 또는 특이성이 어느 정도인
지, 다른 사례와 비교해볼 수는 없는지 등이 거론되었다.
‘이문화(異文化) 이해법’ , 대상세계와 자기내면을 잘 표현하
기 위한 예술가적인 자질과 집념, 그리고 중국사와 일본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선학의 학문에 대한 해박한 지식, 이러한 이
해와 지식을 만들어낸 끝없는 지적호기심과 학문적 향상심 등
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야말로 후진들의 추종을 불허
하는 나이토 코난만의 사학연구를 가능케 하였다고 논하였다.
패널Ⅱ: 코난의 중국사·동양사 상(像)의 특질
　10회에 걸친 나이토 코난의 중국 서적탐방 활동의 배경과 
내용 및 성과에 대해 고찰하였다. 
코난은『滿蒙文藏經』을 구하기 
위해 구 만주지역으로 자료조사를 
떠났다. 그는 펑톈(奉天)고궁 궁전 
등에서 문헌사료을 다량 수집하였
다. 중국에서 사료조사를 할 당시 
중국인 학자 뤄전위(羅振玉)·원팅
즈(文廷植) 등과 교제하였다. 그리
고 코난의 서적탐방이 가지는 학술적 의의와 문화적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다. 코난에 의한 중국에서의 자료조사는 일본 
학술분야의 새 영역을 개척하였는데 코난의 활동 자체는 당
시 일본의 정치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 그의 문물과 서적에 
대한 탐방은 일본 정부의 후원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나이토 코난의 중등 동양사 교과서, 그 중
에서도『개정 신제(新制) 동양사 2·3학년용』
을 자료로 하여 코난이 그린 동양사상(東洋
史像)을 밝히고자 하였다.
　문화교섭사의 시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문화발전을 위한 두 가지 파도(波道)의 작용
을 이해하는 것으로 바로 각 시대의 특색을 
이해하고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다.
교과서에는 각 시대의 특색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으며 나름대로의 동양
사가 제시되어 있다.
　나이토 코난은 아키타현(秋田縣) 가즈노
시(鹿角市) 출신이다. 그는 신문기자 시절 
아라오 세이(荒尾 精) 밑에서 중국 현지 조
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당시 같은 
고향인 무나카타 코타로(宗方 小太郎)와 
이시카와 고이치(石川 吾一)가 청조(淸朝)
에 대한 불만세력을 모아 정치행동에 관여
하였다. 이때 코난이 무나카타와 교섭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 후 그의 중국에서의 활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
을까 추측하였다. 그리고 동시대 다른 동양사 교과서 또는 중국 본토
의 중국사 연구와 비교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코멘트
하자마 나오키
（狹間直樹 ·교토대학명예교수）
코멘트
오사토 히로아키
（大里 浩秋·가나가와[神奈川]대학 교수）
나이토 코난의『중등 동양사 교과
서』의 동양사상
─문화교섭사의 시점에서
다카기 나오코
（高木 尙子·야마구치[山口]대학 비상근 강사）
나이토 코난(內藤 湖南)의 중국 
서적탐방과 학술사적 의의
쳰완웨
（錢婉約 ·베이징 외국어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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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회 
거품에 보이는 차의 세계─부꾸부꾸(부글부글)차 문화 
오츠키 요코（大槻暢子·문화교섭학교육연구거점RA）
　오키나와에서는 제2차세계대전 이전부터 ‘부꾸부꾸차’ 라고 하는 
차를 마시고 있었다. ‘부꾸부꾸차’ 는 우선 볶은 쌀을 끓여낸 더운물
과 산삥차(오키나와의 쟈스민차) 등을 반구형의 큰 나무 그릇(부꾸부
꾸 접시)에 넣고 큰 차센(茶筅:차를 저어 거품을 내는 도구)으로 거품
을 낸다. 차와 소량의 밥을 공기(盌)에 담은 후 그 위에 거품을 얹어 
먹는다.
　‘부꾸부꾸 차’ 는 일찍
이 일본 각지에 널리 분
포하고 있던 ‘후리차(振
茶)’ 의 일종이다. ‘부꾸
부꾸 차’ 의 유래와 역사
에 관한 정설은 아직 분
명하지 않지만 메이지(明
治) 전기 슈리(首里)방언
에 대해 쓴 『남쪽의 섬 
야에가키(八重垣)』라는 
책에서는 ‘부꾸부꾸 자(‹
자›는 ‹차›의 방언)’ 라는 
단어가 확인된다.
　오키나와(沖繩)의 ‘부꾸부꾸차’ 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한 때 소멸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쇼와(昭和)30년대에 들어 니이지마 마사
코(新島 正子)씨가 ‘부꾸부꾸차’ 에 관심을 가지고 메이지(明治)·다이
쇼(大正)·쇼와(昭和) 초기까지 나하(那覇)에서 마시던 모습 그대로의 
‘부꾸부꾸차’ 재현사업에 착수했으며 훗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아
시토미 준코(安次富 順子)씨와 함께 물의 경도(硬度) 등의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재현을 성공시켰다. 재현된 ‘부꾸부꾸차’ 의 형태는 공기 
바닥에 소량의 밥알이 가라앉아 있고 위에 소프트크림 같은 거품을 
얹는 것이었다.
　니이지마씨와 아시토미씨가 복원한 ‘부꾸부꾸차’ 에는 거품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다. 어느 기모노 촬영 때 모델을 구할 수가 없어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던 담당자가 ‘부꾸부꾸차’ 를 마시게 되었다. 그 
긴장된 장면에서 담당자가 그만 자신도 모르게 크게 한숨을 쉬고 말
았는데, 그 한숨으로 ‘부꾸부꾸차’ 의 거품이 확 날아버렸고 긴장된 
분위기가 단숨에 달라진 것이다. 끝내 모델도 구하게 되었고 촬영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
　복원된 이 ‘부꾸부꾸 차’ 는 법식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긴
장된 분위기를 덜어주는 일상의 차로서 계승되어 왔다. 헤이세이4년
(平成4,1992)에는 니이지마씨와 아시토미씨가 주도하여 ‘오키나와(沖
繩)전통 부꾸부꾸차 보존회’가 발족되었다. 보존회에서는 ‘부꾸부꾸차’
의 관광상품화를 지향하지 않고 거품을 높게 담은 ‘부꾸부꾸차’ 의 
모습을 착실하게 계승해 나가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부꾸부꾸차’ 의 다도로서 진흥시키고자 하는 모임도 있다. ‘아
케시노(朱陽)의 모임’ 에서는 ‘부꾸부꾸차’ 를 오키나와의 생활문화로
서 뿐만 아니라 류큐(琉球)왕조에서 책봉사(冊封使) 등을 대접하였던 
다도문화로 생각하고 있다. ‘부꾸부꾸다도’ 에서는 테마에 작법(點前
作法:차를 달이는 예절)에 따라 ‘부꾸부꾸차’ 를 달인다. 만들어낸 거
품 또한 차와 함께 옻칠을 한 대접에 담고 거품을 높게 얹지는 않는
다. 밥알 등도 메이지(明治) 이후 대중화된 모습이라고 하여 넣지 않
는다. ‘아케시노(朱陽)의 모임’ 에서는 오키나와 문화로서 ‘부꾸부꾸 
다도’ 의 역사를 밝히고 류큐왕조로부터 이어지는 역사와 전통적 예
절을 바탕으로 한 ‘부꾸부꾸 차’ 의 계승과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나하(那覇)시내를 돌아보면 ‘부꾸부꾸차’ 를 파는 찻집이 많
이 생겼고 ‘부꾸부꾸커피’ 등 오키나와를 어필하는 음료로 ‘부꾸부꾸
차’ 의 거품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오키나
와 차로 ‘부꾸부꾸차’ 를 다루는 일도 많아졌다.
　‘부꾸부꾸차’ 는 니이지마씨와 아시토미씨가 재현한 후 오키나와에
서 다양한 뜻으로 해석, 보급되어 가고 있는 차문화라고 할 수 있다.
【소프트크림같은 거품의‘부꾸부꾸차’】
【부꾸부꾸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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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IS 연구자세미나　》
문화교섭학 학문분야(discipline)형성을 향해 
─차세대 연구자 입장에서의 제언
　문화교섭학이라는 이름 아래 어떤 연구를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에 대해, 본 거점 소속 차세대 연구자들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
선 니시무라(西村)조교는 문화교섭의 모델화를 제시하며 주변 어
프로치를 전면에 내세울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요(紀要)를 지
금보다 더욱더 대학외부를 향한 열린 잡지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지적하였다. 사토(佐藤)연구원은 과거의 유사한 공동연구
에서 쓰인 방법론을 이용할 수 있는지 논하였으며, 시노하라(篠
原)연구원은 여러 연구형태와 방법론의 조합을 통해 보다 더 문
화교섭학다운 연구방법을 모색하였다. 히노(氷野)DAC(디지털아
카이브큐레이터)는 데이터베이스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
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체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였다. 기무라(木
村)PD는 ‘문화교섭’ · ‘중심과 주변’ 과 같은 개념에 대해 문화인
류학적 관점에서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하며 나아가 각 
연구자의 학문분야(discipline)를 상대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
였다. 오카모토(岡本)PD는 문화교류와 문화교섭의 차이에 대해 
언급하며 비(非)문헌자료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의견교환의 
장을 더욱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위천(于 臣)PD는 교섭의 결과
가 아니라 과정을 관찰하는 것으로 개별사상의 집적을 문화교섭
학에 결합시켜 나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가능성을 논하였다.
　2008년4월부터 7월까지 ICIS연구자세미나가 
3번 개최되었다.
제13회ICIS연구자세미나:2008년7월18일
제11회ICIS연구자세미나:2008년6월13일 
제12회ICIS연구자세미나:2008년6월20일
루옌(陸延·뉴햄프셔대학준교수)
인종적 계층 비판과 그 한계─사회과학과 
역사학의 분석 개념으로서의『문화변용』
　이민에 따른 문화변용과 이에 관한 주요문헌·관련연구에 
대해 강연하였다. 박해를 피해 동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유대인들이 미국에서도 차별을 받은 사례, 일본계 하와이인
이 일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등의 언어 문제와 새로운 생활
방식 등 세대간 “변용” 의 사례, 일본계 브라질인이 지니는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현지적응에 관한 문제, 그리고 현
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변/소외화 현상을 통해 제도적·문화
적으로 차별받는 사례 등에 대해 열거하였다. 또한 이들 사례
에서 공통된 인종차별·인종서열화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문
명간에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은 불가능하며 인종간의 문화적 
영향이란 상호적이고 다원적인 것임을 지적하였다. 
후지타 타카오(藤田 高夫) 
문화교섭학의 대상과 방법에 대한 재론(再論)
─오다　요시코(小田　淑子)교수의 문제점 
정리와 제언을 받아서
　문화교섭학의 가능성에 관해, 종교학측 제안에 대한 역사
학측의 답변이라는 형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동일 문화
권을 대상으로 상호관계를 추구할 때는 문자문화와 무문자문
화간의 관계 또는 각각의 사회와 지역에 공존해 있는 문화의 
차이점과 질적 수준에 주목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공
시적 연구와 역사적 연구의 통합에 대해서는, 우선 문화교섭
학을 구상할 때 그 배경에 새로운 역사학적 이론의 모색이 있
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현시점에서는 우선과제로 문화교섭의 
전체상(像) 구축을 위한 유형화를 추진하여, 개별연구에 대한 
기존 체계 내에서의 위상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각 학문분야에서 생각하는 ‘문화’ 개념을 문화교
섭학적인 ‘문화’ 에 어떻게 흡수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인
간의 주체성과 행위를 어떻게 ‘문화’ 개념에 반영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원론적인 견해도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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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소개❖
＊吾妻重二・二階堂善弘／編
『東アジアの儀禮と宗敎』
（關西大學アジア文化交流硏究叢刊
第3輯・雄松堂出版・2008年8月・
425頁）
＊秋山元秀・金田章裕・高橋誠一
　・溝口常俊・山田誠／編
『アジアの歷史地理2
　都市と農地景觀』
（朝倉書店・2008年2月・366頁）
《　거점교육 상황　》
　2008년9월 문화교섭학 전공 동아시아 문화교섭학 전수(專
修)에 3명의 석사과정생이 입학하였다. 캠퍼스 내 신축연구
동으로의 연구실 이전도 끝나, 새로운 분위기 속에 가을학기
가 시작되었다. 문화교섭학 전공에서는 다언어 교육 프로그
램 및 학제간 연구 프로그램에 관한 다양한 강의·연습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또한 강의 이외에도 외부강사에 의한 강연회 
등을 개최하여 학문적 시야를 넓히고 외국어실력을 업그레이
드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 후에에서의 현지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프로젝
트의 일환으로, 2008년6월2일에는 스에나리 미치오(末成 道
男) 도쿄대학 교수가 ‘인류학에서 본 베트남 연구의 회고와 
전망-베트남 중부지역 조사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강연하
였고 6월30일에는 미오 유코(三尾 裕子) 도쿄외국어대학 아
시아·아프리카언어문화연구소 교수가 ‘해외거주 중국계주민
의 역사인류학적 조사·연구 -베트남·호이안의 사례를 중심으
로’ 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6월6일에는 브리지워터주립대학 아시아연구그룹 일행이 
본교를 방문하고, ICIS·국제교류센터·문학부 영미문화전수
(專修)와 공동으로 국제 세미나 ‘America and East Asia: 
Cultural Interchange since the Mid-19th Century’ 를 개
최하였다. 영어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문화교섭학 전공 
대학원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6월15일·16일 양일에 걸쳐 문화교섭학 전공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영어합숙연수가 간사이대학 롯코산장(六甲山
莊)에서 실시되었다. 영어 발표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 본 프
로그램에서는 시사토론을 통한 영어구사능력 향상은 물론 
ICIS멤버들간의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松浦章／著
『東アジア海域の海賊と琉球』
（琉球弧叢書・榕樹書林・2008年11
月・337頁）
＊松浦章／著（卞鳳奎譯）
『東亞海域與臺灣的海盜』
（博洋文化事業有限公司[臺北]・2008
年11月・25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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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이동❖
2008년10월1일 쑨 칭(孫 靑)선생이 COE-PD로 부임.
2008년12월1일부터 2009년2월28일까지
　　　　　　　　왕전핑교수(王貞平·싱가폴 남양이공대학준교수)를 객원연구원으로 초빙.
2008년12월1일부터 2009년2월28일까지
　　　　　　　　히라노 켄이치로 교수(平野 健一郎·동경대학·와세다대학 명예교수)를 객원연구원으로 초빙.
향후 예정 ❖
　문화교섭학 교육연구거점에서는 다음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제워크샵 ‘동아시아의 문화 유산 - 그 보편성과 독자성(가칭)’ (공동주최)
	 일시：2009년5월9일(토）～10일(일）
	 장소：컬럼비아 대학 버나드 칼리지
○동아시아 문화교섭학회 창립총회 및 제1회 연차대회
	 일시：2009년6월26일(금）～27일(토）
	 장소：간사이대학
학술교류 협정 ❖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및 BK21중일언어문화 교육연구단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8년7월14일 고려대학교중국학연구소 및 BK21중일언어문화 교육연구단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상호협력 및 문화
교섭학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립 타이완(臺灣)대학 문학원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8년10월29일 국립 타이완대학 문학원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상호협력 및 문화교섭학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상호 교내에 상대측 학교의 연락소를 설치할 것을 합의하였다.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8년11월21일 고려대학교 일본 연구센터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상호협력 및 문화교섭
학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상호 기관 내에 상대측 기관의 연락창
구를 개설하여 사업추진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국국학진흥원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8년12월10일 한국국학진흥원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유교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여러 문화에　관한 문화교섭연구를 함께 추진함
은 물론, 유교와 서원연구에 관한 공동연구회 및 
합동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2008년11월21일,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와의 학술교류협정 조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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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COE
‘동아시아 문화교섭학 교육연구거점(ICIS)’
기요 원고모집 안내
표지사진에 대하여
편집 후기
　근대 인류학의 아버지인 말리노프스키는 현장답사 중 일기
에 ‘어리석은 토인따위가!’ 라고 적는 등 현지인들에 대한 불
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그렇게 불쾌감을 느끼면서까
지 그가 뉴기니의 작은 섬에서 조사를 계속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몸에 익힐 여지가 거의 없을 정도의 이
문화(異文化) 속에서의 삶을 통해서만 이문화(異文化)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 자신의 문화를 상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후에(Hue) 현장조사와 관련된 글들을 중심
으로 다루는 것이 당초의 목적이었다. 현장조사에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에 대해, 참여한 박사과정생에게 수필식으로 
써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런데 결과는 시원치 않았다.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으로서는 큰 장벽, 과제에 부딪히게 된 셈이다.
　‘人生識字糊塗始(글자를 알게 되면 도리어 멍청해진다)’ 이
는 루쉰(魯迅)이 남긴 말이다. 고전을 읽고 지식을 쌓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현장으로부터 배워야 
하지 않을까? 자꾸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는 호기심 많은 아
이들처럼 현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 문화에 다가감
으로 인해, 이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担当：木村自）
　간사이대학 문화교섭학교육연구거점에서는 기요『동아시
아 문화교섭연구』(Journal of East Asia Cultural Interaction 
Studies)의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응모하신 원고는 편집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가 결
정됩니다.
　2008년9월9일, 나는 후에(Hue) 훵빙사(Xa 
Huong Vinh)의 Võ Ngôn할아버지 집을 방문하
였다. Võ씨 가문의 힙키(合忌, Hiê.p Ky.)에 참석
하기 위해서였다. 힙키란 여러 조상들을 한꺼번
에 제사지내는 ‘合祀’ 이다. 힙키를 지내기 며칠 
전, 우리는 Võ씨 가문의 묘소를 청소하러 갔다. 
묘소청소 때는 근처에 사는 친척들이 모여 벌초
한다. Võ Ngôn할아버지는 선조들의 무덤을 하나
씩 찾아가 절하고 혈연관계가 없는 주변 묘소에
도 향을 피운다. 힙키 당일은 같은 마을이나 이웃 
마을에 사는 친척뿐만 아니라 멀리 베트남 남부
에서도 친족들이 참석한다. 사당에 모신 선조들
에게는 밥·돼지고기·술·종이로 만든 의복 등을 올
린다. 사당 외부에도 바깥쪽을 향해 상이 차려지
고 제사를 지내줄 이 없는 방황하는 영혼(陰魂)을 
위해 음식을 올린다. 사당 안의 제단과 밖의 제사
상 앞에서 참석자 모두가 한사람씩 절을 올리고 
나면 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 기사 밑의 
사진은 그 때 촬영한 것이다. 조상에게 바친 음식
이 그대로 식탁에 올라간다. 찰밥, 돼지고기와 함
께 올라간 음식에는 프랑스빵도 있었다. 과거의 
프랑스 식민통치는 제사음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원고
　　동아시아　문화교섭에 관한 논고, 연구 노트, 기타
（2）사용언어 및 자수
　　일본어： 20,000자 정도
　　중국어： 12,000자 정도
　　영　어 ： 4,000어 정도
（3）주의 사항
　　（a） 150자 정도의 영문요지를 첨부해주십시오.
　　（b） 제출원고는 MS워드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c） 주석은 각주를 사용해 주십시오.
　　（d）   참고문헌은 참조 문헌 리스트없이 '각주'로 작성해 
주십시오.
　　（e）   도표가 있을 경우에도 가능한 상기 자수 이내로 써 
주십시오.
（4）투고하실 원고의 이차이용(전자화 또는 일반공개)에 대
해서는 원고게재시에 집필자가 본 거점에 허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제출 마감일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우편번호564－8680
  日本國大阪府吹田市山手町3－3－35
  關西大學文化交涉學敎育硏究據點
  『東亞細亞文化交涉硏究』編集委員會
  TEL : 06-6368-0256
  E-Mail : icis@jm.kansai-u.ac.jp
［撮影：木村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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